
원유 수입 줄고 석유제품은 증가!
석유수입기업 점유율 증가와 밀접 … 중동 지역 의존도는 낮아져

2002년 국내 원유 수입량은 2001년보다 감소한 반면, 석유완제품 수입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2002년 원유 수입량은 7억9041만7000배럴로 2001년 8억5936만7000

배럴에 비해 8% 가량 감소했고 수입액도 184억5073만2000달러로 8.9% 줄었다.

반면, 휘발유와 등유, 경유 등 석유완제품의 수입량은 2억2855만8000배럴로 2001년 2억478만1000배럴보다

10.4% 증가했고 수입액도 4.6% 늘어난 52억9060만90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중동산 수입량이 5억8029만8000배럴로 전체의 73.4%를 차지했으며, 아시아 1억3675만6000배럴(17.3%), 아프

리카 3587만7000배럴(4.5%), 미주 2927만5000배럴(3.7%), 유럽 821만2000배럴(1%)의 순이었다.

완제품 수입물량 역시 중동이 1억2098만배럴로 절반 이상인 52.9%를 점유했으며, 아시아 8499만9000배럴

(37.1%), 아프리카 1387만4000배럴(6%), 유럽 453만2000배럴(1.9%), 미주 417만3000배럴(1.8%) 등이었다.

원유는 중동지역 의존도가 2001년 76.9%보다 다소 낮아진 반면 아시아와 미주 등의 비중은 약간 높아졌으

며, 완제품의 중동지역 의존도도 2001년 58.9%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.

중동 지역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갈수록 완제품 수입이 늘고 원유 수입이 줄어든다면

에너지 안보를 위해 택하고 있는 소비지 정제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.

한편, 원유 수입이 줄고 완제품 수입이 늘어난 것은 국내 석유수입기업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

문으로 분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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